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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일본 대지진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

□ 국회의 지식경제위원회는 14일 긴급전체회의를 소집해 일본 대지진이 국내 실물경

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함.

  o 철강산업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나 핫코일, 후판 등 수입

판재류 설비의 피해 정도에 따라 국내 철강제품 수급 차질이 우려됨.

  o 메모리반도체는 낸드, 시스템반도체 관련 공장 일부가 가동 중단돼 수입 차질 가

능성이 있으며, 디스플레이 및 휴대폰은 핵심부품과 소재의 재고 물량이 충분해 

단기적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임.

  o 대일무역은 일본 동북지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일본 전체 수입액의 1.3% 

수준에 불과해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일본 부품 및 소재 기업

의 생산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생산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음.

  o 국제유가는 일본의 정제시설 중단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, 세계경제 회복 둔화 우

려, 사우디 반정부 시위 진정의 영향으로 일시적 하락이 전망됨.

  o LNG 및 발전용 유연탄의 단기적 수급불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전복구가 

장기화될 경우 LNG 또는 화력 발전의 수요증가로 가격상승이 전망됨.

□ 일본 대지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발생할 수 있는 

모든 상황을 주시하면서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  o 대지진으로 각 금융권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급변하던 

주식시장도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해외자산의 일본 본국 송환이 이루어

지면서 엔/달러 환율 하락이 나타남.

  o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중동불안, 유럽 재정위기 

우려,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진 여파가 확산될 경

우 국내 금융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.

  o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채권·주식·외환시장에 대하여 외

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과 파급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일본 대지진

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.

(일본 대지진 산업계 업종별 영향은 등, 연합뉴스 등, 3/14)




